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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ering (KER FP) 3분기 매출 실적 발표 (10/23) 

- 2018년 3분기 매출액 3,402백만유로 (+27.6% YoY)를 기록하여 글로벌 

경기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매출액성장률 +26.8% YoY 대비 전혀 꺾

이지 않음 

- 채널별로는 특히 온라인 매출이 80% 이상 성장하였음, Gucci 브랜드의 온

라인 매출이 68% 증가했고 면세점 또한 견조한 실적 모멘텀을 이어갔음    

- 브랜드별로는 전사 매출의 63%를 차지하는 Gucci가 +34.9% YoY, Saint 

Laurent이 +16.5% YoY, Bottega Veneta -7.8% YoY, Balenciaga 등 기타 

럭셔리 브랜드들이 +32.2% YoY 성장하였음 

- 지역별로는 Western Europe +25%, Asia Pacific +33%, Japan +22%, 

North America 36% YoY 증가하여 전세계적으로 모두 높은 성장률을 기록함 

- 컨퍼런스콜에서 해외 투자자들은 1) 글로벌 경기 둔화에도 전혀 꺾이지 않

은 높은 성장률의 원인과 2) 중국 따이구 관련 매출 비중, 3) 2019년 높은 성

장 지속 가능성 등에 대한 질문 집중 

-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중국 우려감으로 3분기 주가 하락하였지만 Kering 

Gropu의 중국 성과는 견조하며 특히 중국 현지에서 밀레니얼 세대를 공략한 

온라인 채널과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여 좋은 성과를 이어가고 있음  

- 향후 자연스럽게 Gucci 성장률이 30%대에서 20%대로 둔화될 수 있겠지만 

차별화된 브랜드 마케팅 전략을 통해 높은 성장을 이어갈 계획  

- 따이구 관련해서는 일차적으로 브랜드 가치가 우선이며 중국 현지에서의 고

객들의 동향을 면밀히 체크하고 있음. 최근 호실적은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구

매하는 중국 현지 채널에서의 기여도 (50% 이상)가 훨씬 높다고 밝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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